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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쇠고기수입 고시 강행…국민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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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맹 4시30분 강동창고앞 긴급 기자회견, 7시 비상 투본회의 개최

이명박 정권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고시를 29일 오후 4시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소

리를 내팽개친 채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30분 강동창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저녁 7시 언론노조에서 투쟁본부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비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날 저녁 7시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전력 참가한다.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1번째 촛불문화제는 장관고시를 앞두고 여느때보다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이

날 경찰은 병력과 차량을 동원해 청계광장 주변 통로를 완전 봉쇄하는 등 초법적인 만행을 자행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뚫고 명동과

퇴계로 등을 거쳐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행진과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행진대오 속에 사복경찰을 배치해 현장동향을 보고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다가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서울시경 소속

정보과 형사임이 드러났다. 전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시민들을 고립시킨 상황에서 경찰채증조로 의심되는 자가 현장에서 적발돼기도

했다.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이 나서서 시민과 기자들의 항의를 막으며 변명을 일삼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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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든 시민들과 함께 행진을 하던 한 시민이 사복경찰, 프락치로 확인돼 한때 시민들에 둘러싸여 집중적인 추궁이 일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한 방송카메라기자, 사진기자, 취재기자가 계속되는 질문으로 결국 서울시경 정보과 형사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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